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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계(SI)에 31년만에

기존 국제단위계의 십진 배수와 분수에

4개의 새로운 접두어를 도입하기로 결정. 

10의 27승 론나(ronna),  10의 30승 퀘타(quetta) 

10의 −27승 론토(ronto), 10의 −30승 퀙토(quecto)

“데이터 급증에 기존 표현으론 한계”

문명의 대전환 속에서

기하급수적변화, 지식의폭발적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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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접두어 기호 배수 십진수

10 요타(yota) Y 자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 제타(zeta) Z 십해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 엑사(exa) E 백경 1 000 000 000 000 000 000

10 페타(peta) P 천조 1 000 000 000 000 000

10 테라(tera) T 조 1 000 000 000 000

10 기가(giga) G 십억 1 000 000 000

10 메가(mega) M 백만 1 000 000

10 킬로(kilo) K 천 1 000

10 헥토(hecto) H 백 100

10 데카(deca) Da 십 10

1 일 1

10 데시(deci) d 십분의 일 0.1

10 센티(centi) c 백분의 일 0.01

10 밀리(milli) m 천분의 일 0.001

10 마이크로(micro) μ 백만분의 일 0.000 001

10 나노(nano) n 십억분의 일 0.000 000 001

10 피코(pico) p 일조분의 일 0.000 000 000 001

10 펨토(femto) f 천조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1

10 아토(atto) a 백경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1

10 젭토(jebto) z 십해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0 001

10 욕토(yogto) y 일자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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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수의 단위
Extreme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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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대전환 속에서01

AI_chatGPT 열풍, 공공기관의 이슈리포트 SERVICE DESIGN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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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
• 평생학습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50%,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
•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38%로, 50%를 상회하는 스위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에 비해 크게 낮다.
[출처] 채창균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혁신」,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 360 

평생교육기회의 평등성 제공이 시급

평생학습의 기회마저 지극히 불평등

문명의 대전환 속에서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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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화상 : 이중적 시장구조와 양극화

이중적 시장구조가 모든 구직 시장에 확산될 것으로 예측

• 상위 15%의 초생산적 인력이 있고, 그 밑에 얇은 서비스 계층이 있어 꽤 높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남은 대다수 노

동자들은 그들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대체해 버려 일감이 사라지고,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저숙련 서비스업

에 종사하게 될 것.

• 상위 15%의 초생산적 인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대다수는 훨씬 가난해진다는 뜻이다.

• 이미 양극화된 우리 사회가 더욱 양극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이다.

결국 중간은 없다는 뜻이 된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멈추지 못할 겁니다. 조만간 우리는 두 부류의 국민으로 나뉠 겁니다.

역동적인기술분야에서성공한사람들과그밖의나머지사람들로”

[출처] 경제학자 타일러 코헨, 『중간은 없다』

문명의 대전환 속에서01



12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22 권6호, 2022.12)

문명의 대전환 속에서01

평균실종



모두의 평생학습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갈 사람을 준

비시키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교육의 역할에 관

한) 이 변화는 과거 사회들의 상대적 안정성과 현대 세계의 급속한 발전

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이 ‘우리가 알지 못

하는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되

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교육자들에게 열심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미

래를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Faure et al., 1972, Learning to

Be, p. 13)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교육이 낡은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어떻게든 변해야 한다

1972년 유네스코

<Learning to Be: 존재하기 위한 학습> 보고서

14

존재하기 위한 학습02

이처럼평생학습은이미 1972년에제시된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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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불평등보고서
불평등 순환고리 끊으려면…“일자리 격차 해소…‘계층사다리’
만들어야”

2019.09.30 심윤지·조문희·이보라기자, 경향신문

불평등 순환고리의 출발점인 교육, 교육에서 비롯된 양극화
지금,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못함. 

그 간극은 평생에 걸쳐 더욱 벌어짐.

해결책은 있는가? 
교육! 평생교육에서 답을 찾는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02



• 대학의 역할과 기능도 기존의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삶과 실생활 중심의 평생직업교육과정으로 진화

• 학습과 일자리 그리고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소로서 대학·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 디지털 대전환 및 신산업, 신기술분야 기술혁신과 미래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평생
학습의 중요성 증대

•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생활 변화와 환경에 대응,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
로 선택하고,

• 필요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기술, 사람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훈련의 비전을 제시.

4차산업혁명 및 AI 등 미래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 모든 세대에 필요한 시기, 그 중에서도 배움-일자리-삶이 선순환되는 평생직업교육이 필요

대학 및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지원

존재하기 위한 학습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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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평생교육정책과관련된법은크게 3단계로구분할수 있다.

• 1단계는 1945년~1970년대 ‘성인 기초교육 및 계속교육의 정착단계’로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학제가 수립되었다.

• 2단계는 1980년~2001년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구축단계’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인력
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방송통신대학,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등이 신설되었고,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공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 3단계는 2000년대~2007년 ‘평생교육･평생학습시대의 도래’단계로 평생교육법(2000)을 제정･공포함
으로써,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가 구축되었다.

평생교육 정책 관련 법(2007년까지)

박선희·조계표, 「평생교육정책의 정부별 변천과정 탐색」(『한국행정사학지』 제49호(2020. 8)), 175쪽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정책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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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 평생교육추진체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 전문개정이후 8년의시간이경과함에따라평생교육법에서다루고있는범위와체계가제한적이어서지식기반사회,창조사회,
고령사회로대변되는시대상황을포괄하여구현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수차례제기되어왔다.

• 이런문제의식에따라사회변화에따른국가차원의평생교육진흥체제마련,평생교육의효율화를위한중앙광역기초자치단
체단위의종합적체계적추진체제정비,새로운평생교육영역에대한법규정마련,일부법적근거가불명확한조문정리등을
위한목적으로평생교육법전부개정이추진되었다.

2007년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정책03

평생교육법[시행 2008. 2. 15.]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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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평생교육과 법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정책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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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단지 법적 권리 여부를 떠나, 적응교육으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까지도 부여받아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이란 말이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지금 우리는 집단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평생교육
정책의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이처럼 크다. 이는 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역할이 커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
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ㆍ직
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평생학습체계를 근본적
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2023년 11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

2022년 11월, 교육위원장

평생학습 대전환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정책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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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달라질까?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정책03

제7영역 : 성인진로개발역량향상교육

평생교육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모두의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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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운영 등)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2021. 
6. 8., 2023. 4. 18.>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신 평생교육법[시행 2023. 12. 14.]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운영)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2021. 6. 8.>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평생교육법[시행 2021. 12. 9.]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신·구 평생교육법 비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 평생교육법의 개정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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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기존안에서는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이었는데, 이를 “운

영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였다.

• 그리고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고 나아가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

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

였다.

• 컨설팅과 더불어 조사·연구,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등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역할이 보다 구체화,

다양화되었다.

평생교육법의개정으로강화된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 평생교육법의 개정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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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사업
-행정이이끄는대학교육의
불안한미래-



RISE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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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RISE 사업이란?01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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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이란?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RISE로 통합해 지원하고, 
•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RISE로 전환.
•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

•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실시

•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hub)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

교육부 5대대학재정지원사업
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420억 원, 
②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5,512억 원, 
③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510억 원, 
④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900억 원, 
⑤ 지방대활성화사업 2,500억 원(2023년 예산 기준)

RISE 사업이란?01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원칙적으로 폐지 및 재설계

지역이 혁신의 중심이 되는 대학지원체제로 해석



[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01 RISE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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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 변화

재구조화

RISE 사업이란?0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주요 내용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 선정
: 대구 ,부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1 RISE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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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사업
추진 개요

RISE 사업이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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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자체 주도의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RISE로 연계·통합 지자체 이관

12

3

11

4

RISE 사업
추진 개요

RISE 사업이란?01

http://m.blog.naver.com/kkwakkkun/500605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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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정주

할것인가?
지역맞춤형인재양성으로취·창업을통해지역정주유도 :선취업·후진학및성인학습자대상

RISE사업의최종목표는?

지역과대학의동반성장으로지방소멸·대학소멸의위기를극복하는것

지역 정주가 궁극적 해결책

여기에가장적합한사업중하나가바로 LiFE사업

RISE사업에서이를어떻게실현할것인가?

01 RISE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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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

첨단인재
양 성

학술진흥
연구개발

일반재정
지 원

지역 맞춤형
대학 연계 및 지원

지역산업
교육혁신

산학협력
직업교육

대 학
평생교육

RISE사업 이후 교육부와 지자체의 역할 차이

RISE사업이 교육부 사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RISE 사업이란?01

등 지자체



RISE 사업



저출산

2023년 출산율 0.72

• 출산율 1.0 이하는 한국이 유일

2021년 통계 : 사망자 37만 3천명 - 출생자 24만 9천명 = 12만 4천명
• 뉴욕타임즈는 21세기판 흑사병, 국제통화기금은 집단자살사태에 비유
• 저출산 대책 비용 17년간 323조원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저출산·인구구조의 변화02

합계출산율이란?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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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멘터리 〈초저출생〉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한국 합계출산율을 듣고 놀라
고 있다.ⓒEBS 다큐멘터리 화면 캡처

출산율 0.7의 의미

02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저출산·인구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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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2.25명
35x0.7=
24.5명

100x0.7=
70명

합 200명 남 100명

남 35명 여 35명

여 12.25명

여 100명

남 4.2875명
12.25x0.7=

8.575명
여 4.2875명

1

2

3

02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저출산·인구구조의 변화

출
산
율0

.7

의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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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에 지원 집중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 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06.19

02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저출산·인구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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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49,186명

출처 : 통계청

연도별 출생아 추이(1970~2022)

02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저출산·인구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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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초등학교-유치원에 ‘트리플 인구절벽’ 온다
2023.01.23 16:40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02

어린이집폐업
최근 10년간 매년 2000곳 이상
2020년 2019곳/ 2021년 2106곳
2022년 2323곳/ 현재 총 3만여 곳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대학의 위기

2022

24만9,186명



⊙ 입학자원 급감 : 2030년 대학입학자원 40만명 수준에서 2040년 20만명 수준으로 급감
⊙ 골든타임 :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대폭락기 대비 학사구조 정비의 골든타임

골든타임

20만명

40만명

입학정원대비 부족인원

2024년 대학입학정원 47만 4천
입학가능인원 43만
실제 입학학생수 37만 3천

02 RISE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대학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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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42년∼2046년의 국내 대학 수를 190개로 예상

• 올해 국내 대학은 모두 385곳인데, 25년 뒤에는 거의 절반만 살아남는 셈.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31개 대학 중 44%인 146곳만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대학 생존율이 75% 이상인 곳은 서울과 세종뿐.

• 강원(43.5%), 대전(41.2%), 경북(37.1%), 부산(30.4%), 전북(30%) 등은 50%를 밑돌았고, 

• 경남(21.7%)과 울산(20%), 전남(19%) 등은 5개 대학 중 1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2021.12)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

02 RISE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대학의 위기



대학 생존율

2046년 생존 예상 전북 대학 수
20            6

02

2046년 생존 예상 전남 대학 수
21            4

RISE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Ⅰ – 대학의 위기



RISE 사업



허문구 외(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월간 KIET 산업경제 10월호

무등일보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것

48

03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Ⅱ – 지방소멸



K-지방소멸 위기지역(59개)

03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Ⅱ –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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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Ⅱ – 지방소멸



고령화

고령인구

성인학습자
인구 증가

03 RISE 사업 추진의 사회적 배경 Ⅱ – 고령화



RISE 사업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 자율화
▲단설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설치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강화 ▲학부제
▲국립대 법인화 ▲전문대학원

교육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전인교육이라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국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국가경쟁력을 개인의 가치실현보다 우선하였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주도교육이었다.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취업률 지상주의

5.31교육개혁(1995) 고등교육 정책

04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Ⅰ – 교육정책의 변화



통합 추세로 바뀌는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일반대학)

※ 2025년부터 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학활성화사업 등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통합 예정

04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Ⅰ – 교육정책의 변화



지자체, 대학,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자
율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들이
각각의 강점을 결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함
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역량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구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RIS 사업 구축의 필요성

“지방위기·인구감소 위기”… 
교육부, RIS 앞세워 정면돌파

04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Ⅰ – 교육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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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2023년 현재)

04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Ⅰ – 교육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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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 RISE’ 주요 변화사항

04

지자체 중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Ⅰ – 교육정책의 변화



‘관 주도 대학체제’의 부작용

• ‘NURI·CORE·PRIME’ 등 신약은 약효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했다

• 약간의 약효를 인정받은 ‘ACE’, 유일하게 20년째 장기 복용 중인 ‘BK21’을 제외하면 임상

실험조차 아까운 부실한 정책이었다.

• 이번에 떠들썩하게 들고 나온 ‘RISE·GLOCAL’이란 약도 사실 ‘RIS·WCU’의 포장만 그럴

듯 하게 바꾼 것이다.

비판적 시각 1

출처 :유원준, [대학지원체계 원칙을 제안한다…어떻게 주고 어디에 쓰게 할까?], 2023.05.16, 교수신문

04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Ⅰ – 교육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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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역상황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여 ‘인재양성→지역정착→산업발전’의

선순환구조가 깨진 지 오래다.

• RISE를 통해 지역대학 위기가 해소되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도 ‘장밋빛 환상’이다.

• 결국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육성의 큰 그림은 국립대학을 시·도립화하고, 지역 대학 재정지원을

지자체에 넘김으로써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 더 이상 지방대학 위기 책임은 정부 몫이 아니라는 의미다.

출처 :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 대학교육연구소, 2023.02.06

비판적 시각 2

그래도 그 틀 안에서 생존전략을 짜야 …

04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Ⅰ – 교육정책의 변화



RISE 사업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과제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05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Ⅱ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83

05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Ⅱ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85

05 RISE 사업 추진의 정책적 배경 Ⅱ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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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사업과
평생교육차원의

대응



평생교육 차원의 대응



인구소멸 대학소멸 지방소멸

지역대학 위기 지자체 생태계 붕괴

01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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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위기를 평생교육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본 사업이 대학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평생교육 그 자체를 위한 기관으로 체제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성인학습자가 입학
자원에 대한 대체효과를 가져야 한다.

• 즉 미충원으로 인한 등록금 감소분을 메워줘야 한다.

• 지역 내 성인학습자가 대학 입학자원으로 흡수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 이를 위해 성인학습자 충원을 위한 평생교육원 또는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이 다리 역할을 해야 …

• 이를 위해 개방형고등고육체제 구축 필요

• 대학 본연의 고등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01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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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사업에서평생교육의역할과비중을증대시킬수있는방안마련및이를
사업에반영할수있도록적극인노력이필요함.

성인학습자평생교육및평생직업교육활성화를위해서

•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필요 –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

• 인적자원 고도화 : 인적자원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미래지향적 혁신인재의 양성

•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기능 강조

•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을 대학/전문대학에서만 감당할 수는 없다. 그 전단계 또는 틈새 직업

등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필요 :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연계

인식의 대전환

01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학령기학생

성인학습자유학생

• 대학과 지자체가 평생교육을 매개로 협력하여
대학도 살고 지방도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어 내야 할 것이다.

• 대학들이 평생교육의 취지를 이해하고 평생교
육도 살리면서 대학을 평생교육 체제로 체질
개선해 나가고, 지자체도 대학의 위기를 지방
의 위기로 공감한다면 대학-지자체 상생의 길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입학자원의 구성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성인학습자를대학의입학자원으로

어떻게?

01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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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통적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고등교육체제로는 그런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없다.

①학부교육, ②대학원교육, ③ 평생/계속교육(계속전문교육)의삼각틀을
구축하는것이지속가능한대학생존을위해없어서는안되는중요한축

• 서구의 대학들은 대학개방체제를 통해 지역민, 전국민, 세계민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 대학평생학습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향해오고 있다.

• 또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비학위과정 및 성인학습자 유입은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

글로벌 지식 경제의 기술고도화가 고등 지식의 경쟁적 습득과 고등 수준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급격히 부각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01



• 학령기 고등교육체제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체제의 융합된 평생교육혁신체제 구축
• 학령기-성인학습자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윈-윈 컨설팅

개방형고등교육체제의조건

대학 내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 및 협력 추진

• 일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란 의미의 직업교육은 준비교육, 재교육을 넘어 평생교육
이란 관점에서 재구성/ ‘일하는 삶’의 의미에서 재구성된 교육이 평생직업교육

• 비학위과정을 편입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 생애주기별 개인의 경쟁력과 고용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경력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직업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 고등직업교육 거점 확대

대학·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대전환 한국형커뮤니티칼리지(지역사회대학) 연계

01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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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중 ‘언제나’, ‘어디서나’,‘누구나’ 필요한 고등지식 학습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 그래서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은 평생교육의 이념 하에 모든 국민들의 지속적인 고등 지식 및 기술
학습이 전생애(lifelong), 전공간(lifewide)에서 걸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
져야 한다고 한다.

• 이것이 개방형고등교육체제또는고등평생학습체제의구축이다.

새로운 모습의 고등교육체제는?

대학입학 전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성인학습자들을 일반 대학에 입학시켜 ’성인친화적‘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LiFE 사업은 이런 시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욕구에 따른 근본적

혁신의 하나이다.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평생교육01



평생교육 차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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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생교육의 변천 과정

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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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직업교육 변천 과정

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76최동선·김남희·류지은·이상훈·임 언·안현용·임정훈,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기본연구 2021-0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7쪽

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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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선·김남희·류지은·이상훈·임 언·안현용·임정훈,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기본연구
2021-0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0쪽

전환기 및 혁신기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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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의 환경 변화는 국가 교육체계, 특히 평생직업교육의 실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무엇보다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지식 창출 역할을 토대로, 그리고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관점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의 의미는 중요해지고 있다.

• 직업능력 향상교육 또는 직업･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사업 또는 선취업-후진학 등의 특정 정책에 국한된 최근의 논의를 확장하여 고등교육, 평생교
육, 직업교육의 융합･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역할 확대

최동선·김남희·류지은·이상훈·임 언·안현용·임정훈,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기본연구 2021-0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요약 ⅹⅰ쪽 참조.

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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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일부로서 고등교육기관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성장 및 직업적인 역
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비형식적 학습이라 해석

❖ 내용 : 직무수행을 위한 지식 및 역량의 향상(up-skilling), 새로운 진로개척을 위한 직무능력개발 (re-
skilling/retraining),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등을 포함

❖ 기반 : 지역사회 또는 산업계와의 연계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

① ‘평생’에 걸친직업교육이전개되어야하고그 일부를대학또는고등교육기관이담당

② 평생학습사회에부응할수 있도록성인학습자등의비전통적인학생들을대상으로그들의수요에필요한교
육활동의제공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논의의 두 방향

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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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학의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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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교육부) - 패러다임 전환

[평생학습진흥의 기본방향]

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를 시대적 요구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평생학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

시대적요구에부합하는평생학습대전환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진흥 추진체계도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 대학교육체계를 성인학습자까지 확대하여, 평생학습거점=평생학습상시플랫폼으로서 기능과 역할 강화
• 계속적인 역량향상을 위해 대학을 통한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에 대한 기대와 요구

가 높음/     *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 : 78.9%(직능연 `22년)

• 대학 교육환경은 학령기 중심, 학위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움/ 
* 대학 등 정규과정 평생교육참여율 : 0.8%(총 참여율 30.7% 中)(교육부, `21년)

➢ 성인의 여건을 고려한 비학위과정 확대, 성인 맞춤형 학위과정 개설, 성인 친화적 교육환경 마련 등 필요

지금까지

• 대상·교육내용 ㅣ 학령기 학생 중심
• 교육과정 ㅣ 경직적인 2·4년 학위과정
• 학위취득 ㅣ 단선적인 학위취득 경로

앞으로

• 대상·교육내용 ㅣ 성인 맞춤형 교육까지 확대
• 교육과정 ㅣ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과정
• 학위취득 ㅣ 유연한 조합·누적형 학위 취득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운영체계도 :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 대학 연계 평생교육체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 담당
• 대학 연계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사업의 체계화, 총괄 조정
• 대학 연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 지역대학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운영
방안 연구』, 2021.10. 참조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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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지자체 평생학습기관들의 프로그램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과 연계하
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

• ‘서울자유시민대학’이나 ‘대전시민대학’,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시민대학’ 등 여러 곳에서 시험적인 사업들을
진행

• 서울이나 대전은 대학이란 이름을 붙여 운영하고 명예시민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지만 실제 대학교와는 직접
연관이 없음

• 인천시민대학은 이와 달리 대학교에 직접 예산을 주고, 대학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
는 등 새로운 시도

• 인문교육을 넘어 평생직업교육 중점으로 재편 –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성인학습자들의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비 지원이나 유급학습휴가제도, 기초학습보완 프로그램 등을 구비

대학연계평생교육체계화를위한콘트롤타워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역할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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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입학-경쟁졸업’이라는 틀을 활용, 성인학습자의 입학을 단계적으로 구성

• 예를 들면 먼저 일반 평생교육기관(대학 또는 지자체)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중 일정한 성과를 이룬
학습자를 대상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 기왕의 학습성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

• 이른바 ‘예비대학’ 형식으로 별도의 기구(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인증된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에 입학
시켜서 일정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과에 진입시키는 장치가 필요.

• 하버드대학교 개방대학(extension college)은 자체 프로그램 이수성적에 따라 정식 입학 여부를 판단.

대학입학자원선발의유연화 – 평생교육기관과대학연계

성인교육기관(시·도평진원을 비롯한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들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연하게 연계된 평생교육을 추진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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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외성인교육기관 열린대학=대학평생교육(개방형고등교육체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콘트롤 타워 역할

RISE사업에서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의

몫을키워야한다.

•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참조 - Learncation : 학습휴가)

•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 확대

03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차원의 대응



91

[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

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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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운영 체계 및 사업 안내서(ver 2.0), 2023. 12. , 교육부

·

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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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업·평생교육의 혁신

① 성인학습자 신입생 충원율

② 성인학습자 장학금 지원 실적

③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수

④ 재직자 교육과정 이수자수

⑤ 성인학습자 정원 확보율

⑥ 성인학습자 중도탈락률

⑦ 성인친화적 교육과정을 통한 인력배출 실적

⑧ 직업교육심화과정 이수율

⑨ 특화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

⑩ DX 교육과정 이수율

⑪ DX 소단위 학위과정 취득률

⑫ DX 교육과정 취‧창업률

⑬ DX 직무 전환‧확대 추진율

< 자율성과지표예시 >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운영 체계 및 사업 안내서(ver 2.0), 2023. 12. , 교육부

대상 :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대상

내용 : 성인친화·직업교육

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1. 한국형 이원 직업교육

2. 신중장년 직업전환교육

3.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

4. 선취업 후진학 지원

5. 시민대학운영지원

6. 지역사회협력 평생교육

[성과목표③] 직업⋅평생교육의혁신 : 단위과제명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운영 체계 및 사업 안내서(ver 2.0), 2023. 12. , 교육부

7.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고도화

8. 채용약정형주문식 성인학습자교육

9. 지역 평생학습 경력․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10. 평생직업교육앵커대학육성

11.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

12. 직업교육혁신지구 추진

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대학자체사업 : 1,2,3,4,9
대학-지자체협력사업 : 5,6,7,8,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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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

▪(주요내용) 지역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이 직업(이․전직, 재교육등) 인문사회 영역(지역애착, 정주인재)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제공

- (기반조성형) 시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실생활에 도움되는 교육을 촘촘하게 제공, 지속적인 학습 참여 촉진

* 청소년(진로,적성교육)→청년(자산설계, 결혼,육아)→중장년(기업체맞춤형기술교육)→노년(시니어건강)

- (스마트시민육성형) 지역 현안이슈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창의적 사회혁신 플랫폼 구성하고 시민역량 향상

* 대학.지자체 등이 지역 해결이슈 발굴하면, 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퍼실리테이터 지원을 받아 솔루션 제시

- (지역문제해결형) 지역의인구감소구성변화,산업구조변동,지역간불균형지역소멸문제완화해소

* 교육공동체조성형,로컬창업가육성형,선배시민활력형

▪(성과목표) 평생학습진흥지구조성 1건

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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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역대학간 연계 전략

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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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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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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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ISE 사업과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 – 교육부 RISE 안내서



RISE 사업과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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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 효과적인 대학지원의 방향 및 방식 논의

•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로 대
전환하는 시점

• 지역소멸이라는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선순환적 지역발
전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역대학은 지역 사회의 허브로서 교육·문화, 산업·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앵
커기관이다.

• 지역대가 무너지면 해당 지자체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만큼 지역대 문제는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 이 과정에서 지자체-대학 간 상호 이해 부족 문제,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설계·운영 경험 부족 문제 등
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마무리 말01



102

• 지역혁신 주체 간 RISE 계획의 방향·과제 등에 관한 원활한 소통 및 지속적 협상의 기회가 민주적·개
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지역 RISE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주체, RISE센터는 서로 최대한 빈번히
만나고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 단연코 향후 성공한 지역 RISE는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 주체 간 가장 빈번하게 만나고 밀접하게 소통
한 지역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연재기획 ‘라이즈 사업 기반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추진 계획’] ①고등교육 국가재정지원 방식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라이즈(RISE)의 성공 포인트, 이정미 충북대 교수/ 2024.05.06., 한국대학신문

지역혁신주체 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

마무리 말01




